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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말한다


16-10-07
최근에 친구 한 분이 보내준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영국 인  마이클 그린 이라는 기자가 쓴 “한국인을 말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은 저의 동감과 긍지를 자아낸 글이었기 때문에 제 칼럼에 허용된 시간에 맞춰서  10 가지만 골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많다” 는 서론으로 시작하여 30 가지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1)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공개적으로 이런 찬사에 동감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은 확실히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이 칭찬도 옳다고 믿습니다.

3)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 개국 중의 하나인 나라.

전철을 타보면 분명히 노약자 보호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한 사람인 저는 그래도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를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젊어 보여서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4)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가부장 제도가 유사 이래 한국을 지배해온 나라이고 남성 우월 전통이 지배해 온 대한 민국이 여성부를 정부의 부처로 설치한 점은 모든 동포와 함께 저도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여성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나  국감등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좀더 존경스러운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5)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이점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동의하는 점일 것입니다. 한국인이 있는 곳이면 어느 지방과 나라를 말 할 것 없이 노래방이 있고  소주 한잔만 마시고도  반드시 애창곡 한 곡쯤은 누구나 멋지게 부르는 국민임에 틀림 없습니다.

6)  지하철 평가 세계 제 1위로 청결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이 외에도 친절과 미소가 세계 최1위라는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편리와 시설 및 청결이 1위인 점도 자랑스럽지만 친절괴 미소도 세계 제 1위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7)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1990년 대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외화 고갈 상태를 국민들이 총 동원되어 장농 속에서 금부치를 꺼내 헌납하는 등의 거국일치의 대동단결을 보여준 동포의 애국심에 저는 여러분 눈물을 훌렸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뭉칠 줄 아는 국민임을 저는 자랑스러워 합니다.
0)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 민국
한국 여자들이 미인이다는 말은 세계 제국에서 유학온 제 제자들로부터  자주 들어온 말이어서 이런 찬사를 수긍한다해도 저는 비난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9) 미국 여자 프로 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한국.

한국 프로 여자들이 너무도 골프계를 제패하다보니 한국 여자 골프 출전을 제한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100명 중 30명을 넘어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시시한 편견에 구애 받지 말고 한국 여자 골프들이 더 분발하기 바랍니다.

         ㅊ)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븥인다. 
“미국 놈” “ 왜놈” 등등 그러나 약소 국 사람들에게는 “놈”자를 붙이지 않은다.

저도 이점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이라고 하지 “놈”자를 붙이지 않는는 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한국인에 관한 칭찬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산재한 한국인 동포들이여,  우리가 우수한 민족임을 더욱 세계인들에게 보여줍시다. 끝
